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

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한반도 평화 이벤트로 구상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히려 미·중의 선택 압박을 받는 ‘골칫거리’로 부상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정치적 보이콧’을 최종 확정한 뒤 동맹인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청할 경우 우리
로선 또다시 미·중 사이에 끼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일 것으로 분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충격파를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인 보이콧은 ‘외교적’ 보이콧이다. 미국 선수단은 보내되, 관행
적으로 파견됐던 정부·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계기 방중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
화·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21-11-21 15:47

文의 ‘한반도 평화 기회’…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딜레마
靑 “대통령 방중 미정” 유보적 입장
美 공식요청 시 난감한 상황 놓여
中 ‘적극 구애’ 전망…김정은이 변수

Page 1 of 2文의 ‘한반도 평화 기회’…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딜레마-국민일보

2021-11-22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016490801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보이콧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언급할 사항이 없
다”고 말을 아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보이콧 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미국이 보이콧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미 의회와 인권단체의 압박이 거센 데다 유럽의회와 영국 하원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힘을 보탠 것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
미국이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동참할 국가로는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호주·일본 등
이 거론된다. 동맹국의 동참이 이어지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도 보이콧을 요청할 가능성
이 크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에도 손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초청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의 장으
로 만들기 애썼던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려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 방중 여부다. 김 위원장의 베이징올림픽 불참으로 남북 정상 간 회동이 어려
워질 경우 베이징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장으로 삼으려는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북·중 국경개방이 
미뤄질 정도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데다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등에 시달리고 있어 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서 “미국의 보이콧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 편에 확실히 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중 사이 ‘시계추’ 외교를 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결코 이득이 아
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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